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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,
최근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[1]. 한국에서도
사회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
꾸준히 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감정 상태를 적절히
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. 그러나 사회적 편견으로
인해 많은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
이다[2]. 더불어, 병원에서의 문진표 작성 시 그날의
기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, 일시적인 감정 변화
나 기억의 미화로 인해 우울증이 과소평가될 수 있
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감정 상태를 꾸준히
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정 분류 도구를 활용하
면, 보다 일관된 평가가 가능해지고 우울증 진단의
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.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 분
류 모델을 통해 우울증과 관련된 감정을 정확히 식
별하고,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단 보조 역할을
하는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2. 우울증 문진 도구 비교 및 활용

우울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문진 도구들

이 있으며, 이들은 각각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별

적으로 활용된다. 본 연구에서는 주요 우울증 문진

도구인 CES-D(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

Depression Scale), BDI(Beck Depression Inventory),

HAM-D(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) 그리

고 한국 우울증 검사 문진 도구인 KDS(Korean

Depression Scale)를 비교하고, 이들을 AI 모델에

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[3].

CES-D: 우울증의 유병률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유

용하지만, 개별 임상 진단 도구로는 정확도가 다소

낮을 수 있다.

BDI: 자가 보고 방식의 평가 도구로, 높은 신뢰도와

타당도를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전문가 평가 도구에

비해 주관적 요소가 강해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.

HAM-D: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우

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인다[5]. 임상 연구와 치

료 효과 평가에서 자주 사용되며, AI 챗봇이 전문가

와 협력하여 이 도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

한국 우울증 검사(KDS): 한국인의 문화적, 심리적

특성을 반영한 검사 도구로, 한국인 우울증 평가에

최적화되어 있다[4].

3. AI 기반 감정 분류 모델(AI-based Emotion
Classification Model)

KoBERT 모델은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

BERT 기반 딥러닝 모델로, 한국어 텍스트의 문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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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

설계되었다[5]. 이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에서 감정

상태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

KoBERT 모델을 활용하여 감정 분류에 중점을 둔

AI 모델을 개발하였다. 이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

텍스트를 분석하고, 감정 상태를 분류하여 감정을

정확하게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.

3.1 데이터셋

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AI 허브 데이터

감성 대화 말뭉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. 이 데이

터셋은 세대별 감성 대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으

며, 각 세대에 맞춘 감성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기

위해 설계되었다. 또한, 발화의 문맥적 의미와 감정

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 감정 레이블은

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각 공포(0), 놀람(1),

분노(2), 슬픔(3), 행복(4), 혐오(5)로 인코딩되었다.

본 연구에서는 학습에서 51,630개 중 80%는 학습용

으로, 나머지 20%는 테스트용으로 구성했으며 검증

에서는 6640개의 데이터를 사용했다.

3.2 모델학습 및 하이퍼 파라미터 변경

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된 Kobert모델을 활용해

감정 분석 데이터셋에 맞게 파인튜닝 하였다. 파인

튜닝 과정에서 학습률과 반복 수 등의 하이퍼 파라

미터 수치를 조정해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였다.

하이퍼 파라미터 수치
변수 변경 전 변경 후

max_len 128 64
batch_size 10 64
num_epoch 5 10
learning_rate 5e-5 3e-6
dr_rate - 0.2
log_interval 200 200

위 표는 최적화 전후의 하이퍼파라미터 값의 변화를

보여준다. 입력 시퀀스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
해 max_len을 128에서 64로 감소시켰다. 배치 크기
는 10에서 64로 증가시켜 훈련 안정화 및 수렴 속도
를 향상시키고 learning_rate를 1e-1에서 5e-6까지,
dr_rate를 0.1에서 0.5까지 조절하는 등 최적화 과정
을 진행하였다. 그 결과 Test Accuracy는 기존 0.53
에서 약 0.67로 향상 됐으며, F1-Score는 0.69로 기
존 연구보다 소폭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4. 결론 (Conclusion)

본 연구에서는 KoBERT 모델을 활용하여 감정 분

류 모델을 개발하였다. 이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

텍스트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분류하며,

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식

별할 수 있다. 향후 계획으로, 이 모델을 기반으로

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시간 감정 분석과 더불어

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

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

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, 감정 상태를 더욱 세밀하

게 분석함으로써 우울증 예방과 관리에서 중요한 보

조 역할을 할 것이다. 또한, 해당 모델의 성능을 지

속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에도 적용할

수 있는 범용적인 솔루션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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